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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ffective attitude and children’s happiness, 2) the relationships between friends’ support and children’s happiness and 3)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support and children’s happiness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were analyze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s’ affective attitude, friends’ support, teacher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children’s happiness. The sample included a total of 307 prim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3 to 6, who lived in the Jeonbuk or Chonnam regions of Kore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 graders’ happiness score was higher than that the lower graders. Second, ego-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the parents’ affective attitude, friends’ support, and teach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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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우리나라 아동 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아동 빈곤율이 11.5%로 나타나 많은 아동들이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빈곤은 아동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곤란하여 아동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낮은 행복감, 낮은 사회적응력 등 개인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적절한 부모 양육태도, 부족한 사회적 지지 등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기 뿐 만아니라 청소년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McLeod & Michael 1993; Duncan & Brook-Gunn 2000; Min 2011; Ji 2012). 이러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아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력을 증가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정서는 위험요인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이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신뢰의 태도를 갖게 한다. 그리하여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유능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iener et al. 1999; Jung 2015; Yoo 2016).

      행복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기대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바라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교육적 웰빙, 건강 웰빙 등 4개 영역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30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부모 가족인 경우, 차상위·기초생활수급계층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미비하기 때문이다(Yonhapnews 2015).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연구되고 있다(Kang 2008; Song 2011; Jung 2015; Yoo 2016). 이는 문제행동,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의 제거를 통해 인간의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부정적 감정의 완화나 소멸은 긍정적인 감정의 생성을 촉진하지 않는데 비해 긍정적 감정의 증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데 효과가 있다(Diener et al. 1999; Diener & Oishi 2000; Fredrickson 2001; Park & Kim 2012; Yoo 2016)고 한다. 따라서 경제적 곤란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긍정적이고 유능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 정서인 행복감을 증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에 관한 행복감 연구는 미비함으로(Jung & Park 2010; Jo 2014)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감은 기쁨을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삶에 만족하고 즐거운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중시하는 인지적 측면과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중시하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된다(Veehoven 1994; Diener & Oishi 2000; Kim 2007; Kim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감과 긍정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기의 높은 행복감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발달과 건강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부정적인 일을 헤쳐나가는 힘이 된다.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복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우울, 불안, 문제행동 등의 심각한 심리행동문제를 나타낸다(Diener & Oishi 2000; Fredrickson 2001; Park & Kim 2012; Jung 2015; Yoo 2016). 또한 아동기에 경험한 행복감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et al. 1999; Kim 2010; Ryu & Jung 2015). 따라서 아동기의 행복감의 발달은 아동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특히 빈곤으로 인한 많은 위험요인에 처해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이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인생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의 행복감이 초등학교 시기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Choi et al. 2008; Cho et al. 2009; Kim 2010; Jung 2015; Yoo 2016). 이에 행복감이 낮아지는 시기에 대한 연구와 중재가 필요하다. 

      행복감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중요한 타인이 되는 부모, 친구, 교사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아동의 행복감은 성별, 학년, 기질, 자아탄력성 등의 아동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지지 등의 가족 요인과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폭력과 안전 등의 학교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Pherham & Swann 1989; Veehoven 1994; Diener & Oishi 2000; Jo 2004; Jeon 2007; Kim 2007; Jung 2015; Ryu & Jung 2015).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연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봐야 한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계속되는 빈곤으로 가정환경의 어려움과 낮은 환경적 지원 상태에 놓여있다. 그런데 가족 내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우에서도 적절하게 잘 적응하고 행복한 아동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탄력성이 아동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Fredrickson 2001; Amato 2004). 탄력성이 있는 아동은 위험상황에서도 위험요소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목표성취에 노력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환경적요인인 가정요인과 학교요인, 개인요인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환경요인과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개인 요인인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한다. 즉 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학교 요인으로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선택하여 이 변인들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이 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개인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연구하여 낮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많은 아동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과 과제의 양이 많아지고 중학교 입학 준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고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감이나 적응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낮아진다(Cho et al. 2008; Jung & Moon 2011; Jung 2015; Yoo 2016). 아동기의 행복감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됨으로 행복감이 낮아지는 시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상처를 받아 어려움에 처했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빈곤이라는 계속된 위험가운데 있으나 빈곤이나 그로인한 위험에 맞서 도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성장을 강조하며, 위험관련사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즉 위기를 기회와 도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Amato 2004; Ji 2011; Kim 2014).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 유능감을 발달시키며 행복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Pherham & Swann 1989; Jeon 2006; Kim 2010; Kim 2014)고 한다. 따라서 아동기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은 아동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특히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은 저소득가정 아동이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간의 선행영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삶의 만족감이 높고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Kim 2014).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감정통제를 잘하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행복감이 높았다(Veehoven 1991; Jung & Moon 2011).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낙천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었다(Veehoven 1991; Jung 2015). Heo(2009)는 행복감에 있어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긍정적 지각이 더 영향을 미침으로 행복을 증진하기위해서는 자아탄력성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행복감 증진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Ryu & Jung(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요인인 부모는 아동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함께 격려와 위로를 하는 등의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받는 느낌을 주어 아동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킨다(McLeod & Michael 1993; Lee & Lee 2007; Ji 2011). 또한 아동으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켜 자녀의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나 행복감을 높인다(Moon 2008; Kang 2012; Ko 2014).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3; Amato 2004; Kim 2010; Jung 2015; Ryu & Jung 2015). 그러나 Heo(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역할을 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기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급증하고 긴밀해지면서 친구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의 방식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심리적 안녕감을 발달시켜 나간다(Furman 1996; Schwartz et al. 2000; Jeon 2007; Kim 2014). 친구지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충족감을 주고, 심리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행복감을 향상시킨다(Schwartz et al. 2000; Lee & Lee 2007). 또한 학교 친구로부터 높은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경우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며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다(Heo 2009; Cho & Han 2010; Jo 2014). Jung & Park(2010)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지지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선행연구들도 있다. 저소득층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하고(Dryfoos 1990; Jung 2003), 또래지지가 높은 아동들이 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내었다(Ji 2012). 그러나 저소득가정 아동에 관한 친구지지와 행복감간의 연구는 소수이며, 그 소수의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친구관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행복감 등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ryfoos 1990; Schwartz et al. 2000). 따라서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한 저소득가정 아동은 청소년기로 성장할수록 친구역할이 중요함으로, 아동이 긍정적인 정서와 유능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행복감 발달에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저소득가정 아동은 가정의 환경자원이 부족함으로 학교의 역할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가치, 사회관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는 아동에게 긍정적 자원으로 지식이나 정보의 도움, 존중, 인정, 물질적 도움 등을 제공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복감을 위한 중요한 환경이 된다(Ha 2004; Shin & Lee 2011). 아동이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감이 높아진다(Kim 2014; Jung 2015). Yoo (2016)는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사로부터 의견을 존중받는 아동은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Lee & Lee 2007; Heo 2009). 그러나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Jung & Park 2010; Jo 2014). 연구결과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학교요인인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가정의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학교환경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변인과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의 관계, 환경변인과 행복감 사이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이 자기행동을 외부환경에 맞춰 조절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나타내고, 어려운 과업을 잘 수행하는 자아탄력성이 높았다(Lee & Park 2002; Jung 2003; Song 2011). 아동의 친구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여 심리적인 적응수준에 영향을 주고,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ee 2007; Park 2010). 또한 친구지지는 어려울 때 인정과 도움, 정보를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Kim 2010; Song 2011; Kim 2014). 교사의 지지는 아동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고(Kim 2010), 가정의 불안으로 인해 겪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부모에게 받을 수 없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ark 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였고(Kwon et al. 2012), Song(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Lee 2007; Kim 2012), Shin & Lee(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2012), Shin & Lee(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Ryu & Jung(201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들도 가정이나 학교 변인들의 독립적인 관계를 다루었을 뿐 세 변인에 대한 복합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환경 요인들이 부정적이어서 행복감이 낮은 경우에도, 아동 개인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면 완충작용을 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증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므로(Fredrickson 2001), 아동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특성을 찾아 저소득가정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에 따라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 전남 소재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양부모와 살고 있는 3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지 조사를 동의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을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아동 담당선생님과 연구자가 함께 질문지를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중 1-2학년 학생들의 응답, 불성실한 응답, 한부모가정 아동의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양부모가정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한부모인 아동의 경우 경제적 빈곤 외에 결손가족이라는 가족구조로 인해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 gender and grade 
            (N=307)

          
          

        

        
          
            
              	Variables
              	Grade
              	Total
            

            
              	
              	3th
              	4th
              	5th
              	6th
            

          
          
            	Gender 
            	Male
            	56
            	30
            	40
            	27
            	153
          

          
            	Female
            	48
            	37
            	30
            	39
            	154
          

          
            	Total 
            	
            	104
            	67
            	70
            	66
            	307
          

        

        

      

      
        2. 측정도구
        
          1) 행복감
          행복감 척도는 Waterman(1993)과 Ryff(1989)의 행복감 척도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Yang(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Kim(2007)의 인지적 행복감을 사용하였다. 인지적 행복감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삶의 만족과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 감정을 나타내는 긍정적 정서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중시하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중시하는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 서론의 조작적 정의와 같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5이었다. 

        

        
          2) 가정 변인: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함께 격려와 위로를 하는 등의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 & Lee(1990)가 개발한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를 Cho(2013)가 아동이 평정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걱정해주며, 아동의 요구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부모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점수를 합산했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한 것은 저소득가정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서적 결핍이나 좌절감을 고려하여 행복감의 보호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부모에게 같은 척도를 사용한 것은, 아동이 지각하는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 모두 애정적이고 민감하며 지지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Amato 2004; Ji 2012).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5로 나타났다. 

        

        
          3) 학교 변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친구와 교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정, 정보, 도움,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에 대한 아동의 평가로 정의한다. 아동의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an(1996), Ju (2004)가 사용한 척도들을 기초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내용으로 재구성한 Ji(2011)가 이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높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지지를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친구지지 0.89, 교사지지 0.89로 나타났다. 

        

        
          4) 개인 변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충동을 잘 조절하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Atsushi et al.(2003)의 탄력성 척도를 Min(2007)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수정한 척도를 Kim(2014)이 아동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새로운 일에 대한 흥미와 다양한 관심 등을 측정하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7문항), 감정조절이나 침착함, 분노조절 등을 측정하는 감정조절(7문항),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위한 노력이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측정하는 긍정적 미래지향성(6문항)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5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학년간의 행복감을 파악하기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탄력성의 매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학년에 따른 행복감
        저소득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의 행복감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6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Table 2. 
				
          

          
            Difference of happiness of children according to grade
          
          

        

        
          
            
              	Variables
              	Grade
              	M
              	SD
              	F
            

          
          
            	Happiness
            	3
            	74.38a
            	14.30
            	2.75*
          

          
            	4
            	70.20b
            	15.69
          

          
            	5
            	69.85b
            	14.13
          

          
            	6
            	68.32c
            	14.35
          

        

        
          
            *p<0.05
          

        

        

      

      
        2. 행복감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r=0.74, p<0.001), 부모의 양육태도(r=0.51, p<0.001), 친구지지(r=0.41, p<0.001), 교사지지(r=0.45, p<0.001)가 아동의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의 점수가 높고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of children
          
          

        

        
          
            
              	
              	Ego-resilience
              	Parent’s affective
attitude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Happiness
            

          
          
            	Ego-resilience
            	1
            	
            	
            	
            	
          

          
            	Parent’s affective attitude
            	0.45***
            	1
            	
            	
            	
          

          
            	Friend support
            	0.40***
            	0.27***
            	1
            	
            	
          

          
            	Teacher support
            	0.41***
            	0.30***
            	0.54***
            	1
            	
          

          
            	Happiness
            	0.74***
            	0.51***
            	0.41***
            	0.45***
            	1
          

        

        
          
            ***p<0.001
          

        

        

      

      
        3. 독립변인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1)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3단계의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β=0.64, p<0.001)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나(β=0.22, p<0.001) 그 효과가 2단계의 효과보다 적었다(β=0.51, p<0.001). 그리고 Sobel test 결과 통계량이 11.67(p<0.001)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행복감을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s’ affective attitude and happiness
            
            

          

          
            
              
                	Step 
                	
                	B 
                	SE 
                	
                  β
                
                	R²
                	F
                	Sobel Z
              

            
            
              	1
              	Parent’s affective attitude → Ego-resilience
              	0.68
              	0.08
              	0.45
              	0.21
              	78.17***
              	11.67***
            

            
              	2
              	Parent’s affective attitude → Happiness
              	0.78
              	0.08
              	0.51
              	0.26
              	102.56***
            

            
              	3
              	Parent’s affective attitude → Happiness
Ego-resilience → Happiness
              	0.32
0.70
              	0.07
0.04
              	0.22
0.64
              	0.59
              	207.65***
            

          

          
            
              ***p<0.001
            

          

          

        

        
          2) 친구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친구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친구지지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3단계의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β=0.69, p<0.001)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또한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나(β=0.16, p<0.001) 그 효과가 2단계의 효과보다 적었다(β=0.41, p<0.001). 그리고 Sobel test 결과 통계량이 3.35(p<0.001)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탄력성은 친구지지와 행복감을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친구지지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riends’ support and happiness
            
            

          

          
            
              
                	Step 
                	
                	B 
                	SE 
                	
                  β
                
                	R²
                	F
                	Sobel Z
              

            
            
              	1
              	Friend support → Ego-resilience
              	1.19
              	0.16
              	0.40
              	0.16
              	58.11***
              	3.35***
            

            
              	2
              	Friend support → Happiness
              	1.39
              	0.16
              	0.41
              	0.17
              	57.86***
            

            
              	3
              	Friend support → Happiness
Ego-resilience → Happiness
              	0.54
0.72
              	0.13
0.04
              	0.16
0.69
              	0.58
              	197.24***
            

          

          
            
              ***p<0.001
            

          

          

        

        
          3) 교사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교사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교사지지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지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3단계의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β=0.67, p<0.001)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또한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나(β=0.18, p<0.001) 그 효과가 2단계의 효과보다 적었다(β=0.45, p<0.001). 그리고 Sobel test 결과 통계량이 3.37(p<0.001)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탄력성은 교사지지와 행복감을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지지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support and happiness
            
            

          

          
            
              
                	Step 
                	
                	B 
                	SE 
                	
                  β
                
                	R²
                	F
                	Sobel Z
              

            
            
              	1
              	Teacher support → Ego-resilience
              	1.37
              	0.18
              	0.41
              	0.17
              	61.76***
              	3.37***
            

            
              	2
              	Teacher support → Happiness
              	1.65
              	0.18
              	0.45
              	0.20
              	71.97***
            

            
              	3
              	Teacher support → Happiness
Ego-resilience → Happiness
              	0.68
0.71
              	0.14
0.04
              	0.18
0.67
              	0.58
              	200.89***
            

          

          
            
              ***p<0.001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관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영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행복감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낮았으며 6학년의 행복감이 다른 학년에 비해 더 낮았다. 이는 아동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제의 양이 많아지고 중학교 준비로 인해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이나 적응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어서 행복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Cho et al. 2008; Jung & Moon 2011; Yoo 2016). 그런데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일반아동이 겪는 발달지위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정의 부족한 경제상황을 알게 되고 그로인해 영향을 받으면서 행복감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행복감은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행복감의 향상은 불안과 갈등이 많은 아동의 적응에 더 필요하다(Diener et al. 1999; Fredrickson 2001; Park & Kim 2012). 따라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겪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행복감을 증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아동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이를 극복하고 행복감을 키울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프로그램,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와 독립변인인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Pherham & Swann 1989; Jeon 2006; Kim 2010; Kim 2014)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행복감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중 첫 번째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높았다. 아동의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함께 격려와 위로를 하는 등의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자신에 대한 인정과 신뢰감을 증진시켜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McLeod & Michael 1993; Lee & Lee 2007; Ji 2011) 보호요인이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미치는 경제적 곤란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가 애정적이고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유지하면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저소득층 아동의 중재를 위해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스트레스와 행동양식, 부모자녀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에 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있겠다. 

      친구지지는 행복감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중 세 번째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다. 높은 친구지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충족감을 주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여 행복감을 향상시킨다(Schwartz et al. 2000; Lee & Lee 2007). 따라서 친구지지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기는 동성 친구와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적응요인으로 나타났다(Dryfoos 1990; MacNeil et al. 2000; Ji 2011). 그러므로 경제적 곤란으로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친구들과 좋은 경험과 관계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필요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할 때 친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래상담 등을 확장하는 등 친구집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교사지지는 행복감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중 두 번째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다. 높은 교사지지는 아동에게 지식이나 정보의 도움, 존중, 인정, 물질적 도움 등을 주어,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감을 높게 한다(Ha 2004; Shin & Lee 2011; Kim, 2014; Jung 2015). 따라서 교사지지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적 장난감, 책, 컴퓨터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받고, 부모의 양육 및 감독 등과 같은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의 제약으로 아동들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비행문화에 접하기 쉽다. 그런데 교사가 부족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제공해주고 존중해준다면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심리적 특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학교의 교사나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상담교사 등의 확충으로 지원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행복감, 친구지지와 행복감, 교사지지와 행복감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부분 매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 연구결과(Song 2011; Kwon et al. 2012),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한 연구결과(Lee 2007; Kim 2012; Shin & Lee 2012; Jo 2014),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한 연구결과(Kim 2012; Shin & Lee 2012; Jo 2014)와 유사하다. 즉 자아탄력성은 그 자체로도 행복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이자 환경 변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나타낸다. 저소득가정 부모는 노동시간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이러한 과잉부담을 안고 있는 부모에게 아동의 행복감을 위해 부모에 대한 개입보다는, 아동 개인에 대한 개입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등의 개인의 보호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정적 환경을 완충하여 행복감을 발달시키고, 환경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한 중재프로그램에서 개인의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행복감의 증진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북, 전남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 다니는 저소득층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 하기위해서는 일반아동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인만 살펴보았는데, 환경에 따른 행복감을 연구하기위해 일반아동, 이혼가정아동 등 다양한 가정의 아동들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연구하면 다양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빈곤율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아동기의 행복감이 부정적인 정서를 중재하고 건강하고 유능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임을 연구함으로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보호요인을 살펴보고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할 수 있는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s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RF-2016-920-636)

    

    

  
    
      References
      
        
          	
          	
        

        
          	
            
              1. 
            
          
          	Amato, PR,  (2004),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 Mar Fam, 62(4), p1269-1287.
			[https://doi.org/10.1111/jmf.2004.62.4.1269]
		
        

        
          	
            
              2. 
            
          
          	Baron, RM, Kenny, P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y, and statical considerations, J Peson Soc Psychol, 51(6), p1173-1182.
			[https://doi.org/10.1037/jpsp.1986.51.6.1173]
		
        

        
          	
            
              3. 
            
          
          	Cho, SY, Shin, HY, Choi, MS, Choi, HY,  (2009), Surve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Korean J Child Stud, 30(2), p129-144.
			[https://doi.org/10.5723/kjcs.2009.30.2.129]
		
        

        
          	
            
              4. 
            
          
          	Cho, YM,  (2013), Effect of attention span temperament, affectionate rearing attitudes of mother and family support on behavior problem of child: focused on the mediationg effects of self-resilience, Docto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Choi, MS, Shin, HY, Cho, SY, Choi, HY,  (2008), A study on happiness recognition of children relative to gender, grade, and area, J Adol Welf, 10(4), p223-242.
        

        
          	
            
              6. 
            
          
          	Choi, YJ, Han, JS,  (2010), Impact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 in low income families-mediating factor of happiness-, J Korean Counc child Rights, 14(14), p541-562.
        

        
          	
            
              7. 
            
          
          	Duncan, GJ,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 71(1), p188-196.
			[https://doi.org/10.1111/cd.2000.71.1.188]
		
        

        
          	
            
              8.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 Bullet, 95, p542-575.
			[https://doi.org/10.1037/pb.1984.95.542]
		
        

        
          	
            
              9. 
            
          
          	Diener, E,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  In Diener, E, Suh, EM (Ed.),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185-218, London, The MIT Press.
        

        
          	
            
              10. 
            
          
          	Diner, E, Suh, EM, Lucas, RE, Smith, H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 Bullet, 125, p276-302.
			[https://doi.org/10.1037/pb.1999.125.276]
		
        

        
          	
            
              11. 
            
          
          	Dryfoos, J,  (1990), Adolescent at risk, New York, Oxford Press.
			[https://doi.org/10.1016/op.1990]
		
        

        
          	
            
              12. 
            
          
          	Fredrickson, B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 in positive psychology, Am Psychol, 56(3), p1-24.
			[https://doi.org/10.1037/ap.2001.56.3.218]
		
        

        
          	
            
              13. 
            
          
          	Furman, W,  (1996), The measurement of friendship percep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Bukowski, AF, Hartup, WW,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41-65,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 
            
          
          	HA, EH,  (2004), Caus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 aggression: empathy, prosocial behavio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Korean Assoc Child Stud, 25(2), p21-132.
			[https://doi.org/10.5723/kjcs.2004.25.2.121]
		
        

        
          	
            
              15. 
            
          
          	Heo, SY,  (2009),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happiness, Docto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16. 
            
          
          	Jeon, HR,  (2007), The relations among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17. 
            
          
          	Ji, SR,  (2011), A study o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Docto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8. 
            
          
          	Ji, SR,  (2012), A study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gender, Korean Soc Community Living Sci, 23(4), p479-490.
			[https://doi.org/10.7856/kjcls.2012.23.4.479]
		
        

        
          	
            
              19. 
            
          
          	Jo, EJ,  (2014),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focused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Adol Cult Forum, 37, p103-126.
			[https://doi.org/10.17854/ffyc.2014.01.37.103]
		
        

        
          	
            
              20. 
            
          
          	Jung, AS,  (2003),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s of urban children in pover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1. 
            
          
          	Jung, Hj, Moon, H-J,  (2011),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child’s perceiced parent-child relationship, Ego-resilience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children’s happiness, J Korean Child Care Educ, 7(3), p21-42.
        

        
          	
            
              22. 
            
          
          	Jung, IN,  (2015), Analysis on the variables affecting perceive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3. 
            
          
          	Jung, KS, Park, SH,  (2010), Testing a multisystemic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of users of community center for children, Soc Sci Res, 26(1), p433-452.
        

        
          	
            
              24. 
            
          
          	Jung, MH,  (2003), The relationship among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gies in children’s friendship,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25. 
            
          
          	Kang, YH,  (2008), Exploring the construct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Korean J Elem Couns, 21(2), p155-177.
        

        
          	
            
              26. 
            
          
          	Kim, EJ,  (2013),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happiness,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27. 
            
          
          	Kim, JM,  (2010), Effects of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hildren of economical neglected class(the low-income families) on resilienc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8. 
            
          
          	Kim, KS,  (2014),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s and their self-resilience ability of their subjective well-being, Doctor’s Thesis, Chonnam University.
        

        
          	
            
              29. 
            
          
          	Kim, SA,  (2012), The relationship of social relationship and happiness i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self-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J Korea Ins Youth Facil Environ, 10(4), p15-26.
        

        
          	
            
              30. 
            
          
          	Kim, YG,  (2010), A study on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Docto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31. 
            
          
          	Kim, YH,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Docto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32. 
            
          
          	Kim, YH,  (2010), The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to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 Youth Stud, 17(2), p287-307.
        

        
          	
            
              33. 
            
          
          	Ko, HS,  (2014), Effect of the parental relationship on resilience and happiness of the high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34. 
            
          
          	Kwon, JH,  (2006), A study on explanatory variables of ego-resilience of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35. 
            
          
          	Kwon, SW, Lee, AH, Song, IH,  (2012),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Korean Adol Stud, 23(2), p39-72.
        

        
          	
            
              36. 
            
          
          	Lee, EM, Park, IJ,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Korean J Fam Welf, 7(1), p3-24.
        

        
          	
            
              37. 
            
          
          	Lee, HR,  (2013),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character and well-being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38. 
            
          
          	Lee, JM, Lee, YH,  (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ri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Korean J Develop Psychol, 20(4), p33-58.
        

        
          	
            
              39. 
            
          
          	Lee, MS,  (2007),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life quality, Docto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40. 
            
          
          	Lee, YS,  (2003), The relation of parent’s acceptance-rejection to children’s assertiveness,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41. 
            
          
          	MacNeil, G, Stewart, JC, Kaufman, AV,  (2000), Social support as a potential moderator of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s, Child Adol Soc Work J, 17(5), p361-379.
        

        
          	
            
              42. 
            
          
          	McLeod, JD, Michael, JS,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 Soc Rev, 58, p351-366.
			[https://doi.org/10.2307/asr.1993.58.351]
		
        

        
          	
            
              43. 
            
          
          	Min, KH,  (2011),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the common porverty district children,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children and adul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45. 
            
          
          	Moon, MJ,  (2008),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on self-tak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46. 
            
          
          	Park, SH, Kim, JY,  (2012), The present and future of posi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 Korean Assoc Psychol, 4(1), p61-77.
        

        
          	
            
              47. 
            
          
          	Park, YM,  (2010), The effects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perceive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y and socialbility : focused on community child center,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48.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 Acad Polit Soc Sci, 591(1), p25-39.
        

        
          	
            
              49. 
            
          
          	Pherham, BW, Swann, WB,  (1989), From self-conception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adjustment and performance, J Person Soc Psychol, 63, p989-1003.
			[https://doi.org/10.1037/jpsp.1989.63.989]
		
        

        
          	
            
              50. 
            
          
          	Ryu, MY, Jung, HS,  (2015), A multi-group analysis on the happiness mode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 Fam Relat, 19(4), p21-41.
        

        
          	
            
              51. 
            
          
          	Schwartz, D, Dodge, KA, Pettit, GS, Bates, JE,  (2000), Friendship as a model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 Psychol, 36, p646-662.
			[https://doi.org/10.1037/dp.2000.36.646]
		
        

        
          	
            
              52. 
            
          
          	Shin, HS, Lee, SJ,  (2012), The effects of microsystem and self-Knowledge variables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J Fam Relat, 16(4), p105-133.
        

        
          	
            
              53. 
            
          
          	Song, YE,  (2011), The influence of mother’s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happiness: children’s self-esteem as a mediator,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54. 
            
          
          	Veehoven, R,  (1994),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Holland and Boston Hingham, MA, Reidel.
        

        
          	
            
              55. 
            
          
          	Yonhapnews,  (2015),  http://www.yonhapnews.co.kr.
        

        
          	
            
              56. 
            
          
          	Yoo, MS,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Doctor’s Thesis, Seoul University.
        

      

    

    

  OEBPS/images/big_29_2.jpg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Vol.29 No.2 May 2018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Paninsion ey 2013-2015
1

Naional Healad Nuriion Exciaon Srvey (KNHANES)

155

i Hurnn Brsst Cutees MCFT Cels|
m

Medisting Efects Ego-Reslince i e Relaorstipbetween P’ Afctive At
Frcnds Suppon, Tesche Suppon, and Chidren's appioess i Chidenof
Lowetncom: Fariles

aong Koresn Maricd Wosnen

nKorea

e Insuree Syt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K orkr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